
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마음껏 분출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동화다.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을 하면 몸이 

공중에 붕 뜨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학교와 집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려 냈다.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

몸이 풍선처럼 붕 뜨기도 하고, 납덩이처럼 푹 꺼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, 진정한 행복이 무

엇인지 고민해 보게 한다. 

1, 2학년 중심 학년군 

국어: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.

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.  

슬기로운 생활: 나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서 재능과 흥미를 찾고, 

이에 근거하여 미래의 모습을 예상한다. 

3, 4학년 

국어: 적절한 표정, 몸짓, 말투로 말한다.

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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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선 바이러스

이용포 지음 | 김숙경 그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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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나 상상 따위는 하지 말고, 더 나은 미래(대학)를 위해 맡은 일(공부)에 

충실하고,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던지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 황

당함은 곧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.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요구는 황당하기 그지

없으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니, 거짓말도 너무 뻔뻔합니다. 이

제 어깨 축 처져서 힘겹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교실 높이, 하늘 높이 둥실 뛰어오르게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껄

껄 웃음 바이러스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.  

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

 책 표지 그림 살펴보기

●   그림을 살펴보고 교실 안에서 사람들이 둥실 떠오르고 있음을 느껴 봅시다.

●   무엇을 하는 걸까요? ‘풍선 바이러스’와 관련지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나눠 봅시다.

●   표지 중심에 있는 아이는 왜 왼발에 끈이 묶여 있는 걸까요?

●  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왜 당황해할까요? 

●   고양이는 떠오른 걸까요, 뛰어오른 걸까요? 

학습 
목표

독전
활동

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 나눕니다.

 책 속에 나오는 인물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역할극을 합니다.

 인물의 특징에 맞게 동물 캐릭터를 그립니다.

 인물의 처지가 되어서 상상해 보고 이야기 나눕니다.

▶ 보이는 대로 궁금한 대로 

이야기를 나눠 봅시다.



 풍선 불어 묶어 두기

●   각자 풍선을 하나씩 불어 끈으로 묶고 이름을 씁니다. 헬륨 가스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불어도  

됩니다.

●  ‘풍선 바이러스’가 어떤 것일지 상상해 봅시다. 

●   풍선을 모두 모아 책을 읽어 주는 선생님 허리에 묶습니다. 선생님은 풍선을 묶은 채로 책을 읽어 줍니다.

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

 
 어떤 사람이 ‘풍선 바이러스’에 걸렸나요? 

●   상상을 잘하는 어린이, 신나게 놀고 싶은 어린이,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어른 등

 ‘풍선 바이러스’의 증세는 어떤가요? 

●   둥실 떠오른다, 잘 넘어진다,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등

 아이들은 왜 구멍에 빠졌을까요? 자동차 타이어는 왜 펑펑 터졌을까요?

●   ‘풍선 바이러스’를 없애서, 아무것도 못 하게 해서, 아이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등

 이수는 왜 어깨에 풍선을 열 개나 매달았을까요?

●   재미있는 것을 하나도 못 하게 해서, 아무것도 신이 안 나서, 학교가 재미없어서, 상상하기도 싫어져서, 이수의 몸이 너무 

무거워져서 등

독후
활동

1

▶ 바이러스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감기 바이러스, 컴퓨터 바이러스 등

예시를 이야기하면  옮는다, 병이다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. 

▶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풍선을 

모아 선생님 허리에 묶을 때 아이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되 선생님이 책

을 읽어 주는 것을 킥킥거리며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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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

 

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!

●   책 속에 있는 오리 잡아먹는 개구리, 사람 피 빨아 먹는 독수리만 한 모기, 구름 똥 싸는 구름, 이마에 주름이 백 개나 있는 

오랑우탄, 뱀처럼 보이는 엄마의 그림을 보여 줍니다.

●   아무도 믿어 주지 않지만 ‘나 이런 거 본 적 있다!’ 하는 것을 그려 봅니다. 

●   본 적은 없지만,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려 봅니다.

●   서로의 그림을 감상합니다.

 ‘풍선 바이러스’에 걸린 사람을 찾습니다! 

●   어떤 사람이 ‘풍선 바이러스’에 걸렸을까 또는 걸릴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.

●   ‘사람을 찾습니다’ 유인물처럼 ‘풍선 바이러스’ 특징이 드러나게 포스터를 만듭니다.

●   찾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줄지 적어 봅니다.

●   우리 중에는 누가 ‘풍선 바이러스’에 걸렸는지, 선생님도 걸렸는지 물어봅니다.

 우리도 할 말 있어요!  

●   책 속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? 

●   두세 명이 함께 할 말을 정해서 피켓을 만듭니다. 피켓 모양이 아니어도 두꺼운 종이에 크게 적으면 됩니다.

●   구호처럼 함께 외치고, 왜 그렇게 정했는지 까닭을 말해 봅니다.

●  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.

 풍선 날리기

●   선생님 몸에 붙어 있던 풍선을 하나씩 받아 자기가 퍼뜨리고 싶은 바이러스를 매직으로 풍선에 적습니다.

●   헬륨 가스가 든 풍선이라면 밖에 나가 하나씩 외치면서 하늘 높이 던져 봅니다.

●   그냥 풍선이라면 들고 다니며 놀기도 하고 시원하게 터뜨려 봅니다. 바이러스가 퍼지도록.

독후
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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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가능한 크게, 신나게 그릴 수 

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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